








이융세
아버지 이응로, 어머니 박인경과 더불어 한 예술가족의 구성원이다.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자신의 내면에서 녹여내고 나아가 승화시키는데 익숙한 이융세는, 그래서 누구보다 숭고함에 친숙한 

예술가다. 파리 소재 에꼴 다르 그라픽, 에꼴 다르 아플리케, 아카데미 그랑드 쇼미에르 그리고 에꼴 데 보자르 등에서 수학하

였으며, 이응로, 문신, 김한기 등 작가들이 거쳤던 프랑스 미술공모전 살롱 줴지아 단체전을 비롯해 한국, 프랑스, 미국 등지를 

돌며 40여 차례의 그룹 전에 참가하였고, 한국에서는 인사아트센터, 표, 현대 갤러리 등, 스위스에서는 누마가, 아르떼 솔 갤러

리 등,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아르덴 미술관, 아르레뜨 지마레 갤러리 등에서 총 14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자연 속에 숨은 신(神)’  
광대한 알프스 산과 호수가 펼쳐진 이융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은 ‘광대함’이다. 신의 작품인 자연의 힘, 숭고함, 영원함

이 전해진다. 그러나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가 얼마나 예민하게 자연의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과 순간적인 찰나

를 잘 잡아냈는지 깨닫게 된

다. 자연에 과연 이러한 미지

의 부분이 있었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우리의 

모태인 자연에 대한 우리의 

무심함을 새삼 반성하게 한

다. 현대예술사학자 아비 바

부르그(Aby Warburg, 1866-

1926)가 속담을 미술사적

으로 재적용한, "신(神)은 디

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는 말이 체험되는 작

품이다. 자연의 광대함과 섬

세함을 동시에 재현한 이융

세 작가를 만났다(심은록).

다음은 박인경 작가가 제1회 국전에 입선한 뒤에 실린 태양신문의 기사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초심이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

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년 25세 규수화가이며 […] 우리 화단에 동양화라는 거역을 맡고 등단하여 새로

운 주제와 화법을 보여준 유능한 신진화가이다. 특히 동양화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으니, 얼굴을 붉히며 성격 나름도 있고

요. 또 조선사람으로써 이조 말기 이후, 퇴진 일로를 겪고 있는 동양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살리면서 새로운 방향의 경지를 이

루어 보겠다는, 말하자면 나대로의 의욕에서… 양은 인상과는 달리 의욕과 정열의 소유자인 듯하였다. 양은 또한 기성화단이 

걸어온 길을 추종함이 없이 앞으로의 창작은 오직 현실과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의 회화여야 하며, 많은 대중이 알 수 있

는 의욕의 회화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태양신문, 1월 1일자].

1949	 이화대학 미술학부 졸업

	 제1회 녹미회(綠美會) 출품

	 제 1회 개인전

1955	 녹미회 출품

1957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미술전 초대출품

1958	 도불

1959	 서독 Frank Fourt Galerie Prestel에서 부부전

	 서독 Bonne 시립미술관 부부전

	 서독 Cologne 시 서독부인회 초대 부부전

1960	 파리 재불 한국인 화가전 출품

1963 	 남불 Saint Enimie Lozere 개인전

1970	 Paris Galerie de l’Université
	 부군 이응로 화백과 파리동양미술학교 창립지도

1971	 Paris Musée Cernuschi에서 <Oeuvres et Etudes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展 개최, 

	 Paris Terres Latines展 초대

1972	 Suisse, Neuchatel, Galerie Numaga 에서 개인전

	 Paris Galerie Vercamer, groupe展 초대

	 프랑스 문화성에서 작품매입

	 Salon National des Beaux Arts에 출품

1973	 프랑스 Trouville sur Mer 비엔날레 초대

1974	 Société Artistique de Beaugency 초대

1975	 서울 현대화랑 개관 5주년 기념전 초대

	 서울 양지화랑 개인전 

	 서독 Munich 동양인여류화가전 초대

1980	 Paris Galerie Koryo <Plein et Vide > 6인전 출품

1981	 Paris galerie Koryo <Interférence> 출품

1983	 Paris Salon National des Beaux Arts 출품

1984 	 Paris Galerie Koryo <Encre et Terre> 출품 

1985	 日本 神奈川縣 미술관 부부전 

	 日本 東京 galerie San Yo 부부전 

	 Paris Galerie Koryo <Calligraphie> 출품

	 Paris Galerie Danguy <Désécriture> 초대

1988    Paris Salon Comparaison 초대

1989	 Paris Salon Réalité Nouvelle 초대

1996	 서울 가나화랑 개인전,『소꿉장난�• 시집출간

2010	 서울 공아트스페이스 초대 개인전, <나무 · 숲 이야기>

2011	 마산아트센터 <여백의 바깥> 초대전 

1970-현재	 파리 동양미술학교 운영 및 지도 

박인경 

‘자연 속에 숨은 신(神)’ 이융세 초대전
주 최 : 마산아트센터 / ACC 프로젝트 

장 소 : 마산아트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390, Tel : 055) 271-5150) 

일 시 : 2011년 10월 21일 - 11월 2일

오프닝 : 2011년 10월 21일 오후 4시부터 

Névés(만연설) | 2010년, Tarentaise



주요 소재 : 자연
주제는 주로 산(山)이며, 호수의 해발에 다다르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알프스 산행 이후, 거기에서 바

로 나의 영감인 <호수의 거울>(Miroirs des lacs), <만년설>(Névés), <광물의 세계>(Univers minéral)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

다. 자연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작가이며, 나는 그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을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빛의 율동과 순간

적인 것을 잡아내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나의 그림들은 바로 이러한 세계와 마티에르, 또한 공(空)과 만(滿)의 음양(陰陽) 철

학, 도교의 정신, 서예 등을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오랫동안 나는 아날로그적인 ‘필름’으로 일해왔습니다. 디지털은 뒤늦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진을 마치 서예처

럼, 즉 순간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정할 수도 후회할 수도 없는 것(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테크닉은 흥미로우며, 마치 작품에 있어서 매체와도 같은, 이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중요하나, 테크닉이 우선은 아닙니다. 내게는 촬영 순간이 거의 결정적이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다시 손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화가와 사진작가의 차이는 
결국 다른 사진작가들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진작가들의 시각, 예를 들어 주제를 배

치하고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내게 있어서 회

화와 사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도구의 새

로운 적응이라는 차원일 뿐이지, 그 표현은 같

다고 봅니다. 

영감은 어디서?
예술가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제

와 상관없이 영감은 일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능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으며, 꾸준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

낍니다. 영감이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들과 서로 교류하면서도 올 수 있고, 서예의 경우에는 자연, 바다, 산, 숲, 강, 폭포 등을 명상하면서 온다고 봅니다. 내게는 어떤 

우연도 있지 않으며, 영감은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꾸준히 실현해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작동되는 것이라고 봅

니다. 그러나 작품이 잘 완성될 지를 아는 것은, 작품이 매 순간마다 잘 진행되어 나갈 때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응로)는 만지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발견했는데, 그는 어떤 오브제건 혼합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작가였습니다. 

프랑스적인 혹은 한국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진, 그러한 세계에 있습니다. <동양-서양>을 항해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게는 한

국적인 특징도 프랑스적인 특징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화의 세대를 살고 있으며, 세상은 범세계주의적입니

다. 프랑스 정신이란 데카르트적인 정신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과 다르고, 또한 가족정신이나 전통도 다르

지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작품에서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나 할까요. 

1956		 서울출생
1974-1975	 에꼴 다르 그라픽, 파리
1975-1976	 에꼴 다르 아플리케, 파리
1976-1978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 파리
1980-1984	 에꼴 데 보자르

개인전

2011 	 ●� 마산아트센터 <자연 속의 숨은 신(神)>	
2008	 ●� 인사아트센터 
2007	 ●� Galerie Arte Sol, Solothurn, 스위스
2006	 ●� Galerie Numaga Colombier, 스위스
2002	 ●� 표 갤러리, 서울
2001 	 ●� Galerie Arlette Gimaray, 파리 
2000	� ●� Musée de l’Ardenne, Charleville-Mézière, 프랑스
1998	 ●� Galerie Arlette Gimaray, 파리 
1997	 ●� 63 갤러리, 서울
	 ●� 현대 갤러리, 서울
1996	 ●� Galerie Arlette Gimaray, 파리 
1994	 ●� <Arts et Performances> 예술과 퍼포먼스, 
	       Fauba Entreprise, Les Ulis, 프랑스
1993	 ●� Galerie Arlette Gimaray, 파리 
1987	 ●� Galerie Koryo, 파리

그룹전 

2007	� ●� 스트라스부르그 유럽 박람회, 아르레뜨 지마레 갤
러리, 파리

2006	� ●� Art Paris, 그랑 팔레, 아르레뜨 지마레 갤러리, 파리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Groupe Moukki et 

Mulpa>, 파리 
	 ●� 그룹전, 한국문화원, 파리
	� ●� 스트라스부르그 유럽 박람회, 아르레뜨 지마레 갤

러리, 파리
2005	 ●� 서예 비엔날레, 서울
	 ●� 스트라스부르그 유럽 박람회, 아르레뜨 지마레 갤

러리, 파리
2004 	 ●� 센프란시스코 아트, 갤러리 표, 센프란시스코, 미국
	 ●� 그룹전, 물파 아트센터, 서울
2003	 ●� 시카고 아트 2003, 갤러리 표, 시카고, 미국
2001	 ●�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오늘의 대가와 신

진작가들), 국립미술학교, 파리
2000	 ●� 스위스관-파리 지마레 갤러리, 스트라스부르그 
	 ●� 아트 파리, Carrousel du Louvre, 지마레 갤러리, 파리
	 ●�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Quai Branly, 파리
1999	 ●� Galerie Arlette Gimaray, 파리
	 ●� 가나 아트 갤러리 : 고암 이응노에 대한 경의전, 서울
	 ●� Galerie Gana Beaubourg, 파리 
1998	 ●� Asian Avant-Garde, Christie’s, 런던
1997	 ●� 프랑크푸르트 세계박람회, 독일
1996	 ●� Carte Blanche a Gilles Persin, Thorigny 갤러리, 파리
	 ●� 그룹전, 현대 갤러리, 서울
1995	 ●� Salon International d’Art Contemporain à Stras-

bourg, 프랑스 
1992	 ●� 그룹전, Les Piliers de la sagesse(지혜의 근원), 지마

레 갤러리, 파리
1990	 ●� 그룹전,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1987	 ●� Désécriture(글씨해체화), galerie Donguy, 파리
1987-1989	 ●� Salon Réalité Nouvelle(새로운 현실 살롱전), 그랑 팔

레, 파리
1986-1988	 ●� Salon Jeune Peintre (젊은 화가 살롱전), 그랑 팔레, 

파리
1985	 ●� Calligraphiti (서예 그라피티), 고려 갤러리, 파리
1984	 ●� Encre et Terre (먹과 대지), 고려갤러리, 파리
	 ●� 세계 판화 페스티발, La Saint Baume, 프랑스 
1983	 ●� Salon November a Vitry(비트리의 11월), Vitry sur 

Seine 시립 갤러리, 프랑스 
1982-1996	 ●� 대가와 오늘날의 젊은 작가들, 그랑팔레, 파리
1982-1984	 ●� Salon Convergences, jeune peintre, jeune 

expression(집중성, 젊은 화가들, 젊은 표현 살롱전), 
그랑팔레, 파리

1982-1983	 ●� 세계판화 페스티발, Castillon du Gard, 프랑스, 
	    1982년 특별상 수상
1982	 ●� Interférences : Peintures, Calligraphies(그림과 서예

에 있어서 간섭), Koryo갤러리, 파리
	 ●� 제 22회 Salon de Mantes-la-Jolie (망뜨 라 졸리 살

롱전)  
1982-1990	 ●� Salon Comparaison (비교전), 그랑팔레, 파리

이융세

Rosières 의 한 호수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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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인터파크,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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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기획 의도 

‘ACC’는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는 서양과는 다른 미적 중층구조를 바탕으로 나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소개해왔다.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ACC 프로젝트’는 서구문화도 그 신

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미적 중층구조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재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 미셀 오토니엘의 

예술을 통해 현대미술과 유럽문명을 설명하는 이 책은 우리를 유럽문화의 뿌리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의 미학적 지층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필독서로서 ACC의 첫 출판기획물이다. 

나비왕자의 새벽작전 
- 오토니엘의 예술세계 -

장-미셀 오토니엘 

밀레니엄이 바뀌는 특별한 해였던 2000년, 전세계 미술계가 젊은 작가 장-미셀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1964-)에 주

목했다. 파리대중교통공사(RATP)가 2000년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함과 동시에 파리지하철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콩쿠르에서 오토니엘의 작품 <야행자들의 키오스크>(Le kiosque des noctambules, 2000)가 파리의 예술 거리 

한복판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야행자들의 키오스크>의 설치 1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체신부에서 기념우표

를 발행하기도 했다. 

<야행자들의 키오스크, 2000>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오페라 근처 지하철역(Palais Royal-Musée du Louvre) 입구



장 미셀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은 1964 년 생테티앤느(St. Étienne)에서 태어났다. 1988년 파리-세르쥬 국립미술고

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92년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했고, 1996년에는 로마에 있는 빌라 메디치스의 레지던스 작가가 되었

다. 파리 최고의 미술관인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의 국립미술관, 카르티에 재단, 베니스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마이애미 

MOCA 등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미술관은 물론 주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초대 등 넘칠 정도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

다. 이외에도 피악(FIAC), 아트바젤 등의 국제적인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술성과 장식성을 오가는 그의 작품의 독특성 때문에 향수와 패션으로 독보적인 기업 ‘샤넬’, 럭셔리한 주얼리로 유명한 카르

티에 재단을 비롯한 유명 기업이 그의 작품을 주문하고, 이외에도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카르티에 재단, 미국의 MoMA 와 

뉴욕 공립도서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유리의 시인, 나비왕자

오토니엘의 예술은 꿈꾸는 신화이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마법이다. 오토니엘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세계 순회전 <My way>를 시작했는데, 현재 서울 플라토 삼성미술관에서 퐁피두 센터와 공동주최로 <My 

Way>(9월 7일- 11월 27일)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는 이후 일본 도쿄 하라미술관,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미

술관에서 연속 개최될 예정이다. 젊은 작가의 회고전과 세계 순회전시는 프랑스에서도 예외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작가 오토

니엘을 통해 현대미술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싶은 프랑스의 기대가 숨어 있다. 유리의 시인이자 나비왕자인 장 미셀 오토니

엘, 그는 꿈(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를 다시 마법과 경이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세계를 돌며 노래 부른다.

새로운 방법의 글쓰기

현대미술 초보자들 혹은 단숨에 오토니엘의 작품을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작품도해’부터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비평에는 오토니엘의 작

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서구유럽의 신화와 프랑스 동화까지 소개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저자는 철학적 사색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필요한 곳마다 상자글을 두어 진한 사색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사색을 원하지 않는 독자들

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 다음 본문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졌다. 

지은이  :  심은록 (미술평론가)

심은록은 프랑스 파리 고등사회과학대학원(E.H.E.S.S.)에서 

2002년 『진리 연습, L’exercice de la vérité』으로 사회학 석사

(DEA)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2008년 『오감과 유용한 진

리, Cinq sens et vérité utile』로 철학·인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2008-2009년은 동 대학원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고 현

재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UMR CNRS 8034) 초청연구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활동 외에 큐레이터와 예술부 기자(파리지

성)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월간중앙에 <현대미술 10대 작가>(원

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10대 작가, 왜>)를 연재 중에 있다.

‘ACC 프로젝트’(대표 하효선)의 전신인 ACC(Association Culture Corée) 한국문화협회는 1999

년 프랑스 그르노블 (Grenoble) 시에서 창립되어 12여 년 동안 프랑스와 한국, 양국 간의 예술

과 영화 교류 행사에 주력해왔다. ACC는 한일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을 시작으로 한불수교 

120주년이 되던 2006년까지 해마다, 총 5회 한국설날 페스티벌을 조직했다. 이 페스티벌은 유

럽에서는 민간기구에 의해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첫 페스티

벌로 프랑스에서 한류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현지 문화계로부터 받았다.  

프랑스 그르노블 한국설날 페스티벌 

작가	장-미셀	오토니엘과	저자	심은록,	파리에	있는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2002년 제 1회 페스티벌 :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잠시…’ 
‘미래의 신도시 플랜’ 이성자 개인전 / ‘한국노래 백년’ : 하동임, 김산 / ‘한국 춤 사계절’ : 김수미 박은혜 이지영 / ‘한

국발견하기’ 전시 : 하효선 / 현대미술 ’만남’전 : 명재범 / 영화상영 : 홍상수의 ‘강원도의 힘’ / 샤흘르 태쏭 (Charles 

Tesson) ‘한국영화’ 강연 / 다비드 꺄르 브라운(David Carr-Brown)의 ‘햇빛정책’, ‘북한내부’, ‘냉면’ 등 상영 및 토론.

2003년 제 2회 페스티벌 : ‘색깔과 소리에 어우러진 한국의 혼’
‘풍류’음악과 ‘산조’음악 소개. 김정애와 매성국악무용단 초청, 진주향제줄풍제 ‘현악 영산회상곡’ 80분 국내외 첫 완

주 / 현대미술가 하차연 개인전: ‘색깔과 제작’전 /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특별 상영 / JSA 등 17편의 영화 상영 

등으로 한국예술의 줄기와 예술혼 부각 

 

2004년 제 3회 페스티벌 : ‘정중동’(靜中動)

영송당 조순자와 그 관현악단 초청 여창가곡 공연 / 김명남 개인전 ‘발아’ / ‘영화 속의 한국 여성’의 테마로: 이병일

의 ‘시집 가는 날’, 이정국의 ‘두 여자 이야기’, 김의석의 ‘결혼 이야기’, ‘미술관 옆 동물원’ 등 4편의 영화를 상영 및 

토론 / 서익진 교수 ‘한국의 어제와 오늘’ 강연 및 토론. 

2005년 제 4회 페스티벌 : ‘동양과의 만남’ 
중국과 베트남 교포 단체들과 함께 시가행렬과 거리축제를 조직, 프랑스에서 쓰는 중국설을 아시아설로 개칭 / 

초청단체: 진해 ‘동강생이 어린이 국악단’ 춤패 ‘뉘’, 퓨전밴드 ‘온달’ / 판굿과 사물놀이를 시가행렬의 길잡이로 삼

고 메시지를 적은 깃발들을 세워 시내를 행진, 시내 주요 지점들에서 전통무용판을 벌임. 그르노블 카니발 행사와 

어우러져 대대적인 시민축제로 확대. 

2006년 제 5회 페스티벌 : ‘교감’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특집 / 첫째, 전통예술과 현대예술, 마당예술과 무대예술 그리고 실용예술과 공연예술의 

세 가지 측면이 대비될 수 있도록 배치 / 둘째, 한국무속이 전통예술에 미친 영향을 조명 / 셋째, 원형으로부터 출

발하여 무대예술로 정착해가는 예술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조명 / 넷째, 이 유산들이 무대예술로 이행하면서 수행

해온 사회적 기능인 ‘교감’을 한국 고유의 미학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실험 / 출연: 이영희, 이광수, 이춘희, 

채상묵, 원장현, 이호연, 강정숙, 강길려, 양길순, 등 20인의 국악 무용인과 이해경 무속인, 박기복 감독, 박종숙 

요리연구가, 정덕숙 의상연구가, 화가 김경현, 그 밖에 입양 현대미술가 3인 등이 초청되었음. 



ACC 2011년 ‘마법의 가을’ 
ACC는

사는 곳(locality)을 중심으로 

세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축문화(Pluri-culture)의 구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한다.

예술 장르의 차이를 

소통의 근거로 삼고

원형, 변형, 퓨전 그리고 승화를 추적하여 

미(美)의 중심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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